
분야 : 정치   2006.11.20(월) 03:04 편집 

 
法-檢간부 ‘비밀회동’… 론스타 갈등속 ‘부적절한 만남’ 

 

론스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

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정면 대치하

고 있는 가운데 양쪽의 고위 간부들이 

은밀히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

파문이 커지고 있다.  

더욱이 이 모임에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

전담부장판사가 배석했고 대화 도중에 

사건 관련자의 구속 문제가 거론돼 ‘부

적절한 회동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.  

▽‘4인 회동’, 무슨 대화 나눴나=서울중

앙지법의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와 

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, 대검찰청의 

박영수 중앙수사부장과 채동욱 중수부 

수사기획관은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 

역삼동의 M일식집에서 식사를 함께했

다.  

이 모임은 7일 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어드바이저 대표 등 3명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두 번

째 기각된 뒤에 이 수석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(10기)인 박 중수부장에게 “영장 기각을 둘

러싼 오해를 풀자”고 제의해 이뤄졌다.  

박 중수부장이 “채 기획관을 인사시키겠다”고 하자 이 수석부장판사는 “그러면 채 기획관과 민 

부장판사가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민 부장판사도 데려가겠다”고 해 4명이 모이게 됐다. 민 

부장판사는 3일 새벽 유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기각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

정에서 “검찰이 공부 좀 해야 한다”고 발언한 적이 있다.  

폭탄주를 곁들인 저녁식사 자리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양측은 영장 기각 문제를 주요 화제로 

삼았다.  

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중수부장이 먼저 “법원이 왜 유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자꾸 기각하느

냐. 외환카드 주가조작 피해 액수가 크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

수사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 

이 수석부장판사는 “수사가 다 됐으면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. 수사가 충분히 됐고 증거 인멸 및 

도주 우려가 없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”고 답변했다. 또 그는 “검찰이 유 대표의 구속

에 왜 그리 집착하느냐”고 말했다.  

양측의 시각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다혈질인 이 수석부장판사와 박 중부수장의 언성이 간혹 

높아지기도 했다.  

정상명 검찰총장(가운데)이 18일 춘천지검을 비롯한 강원지역 검
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들과 함께 눈이 쌓인 평창군 오대산 비로
봉을 오르고 있다. 평창=연합뉴스 



   

▽“부적절한 회동” 비판 많아=이 수석부장판사가 이 모임에서 “유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게 어

떠냐”고 제안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18일 이 수석부장판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“일

반론을 얘기했을 뿐 유 대표의 불구속 기소를 검찰에 특정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”고 해명했다.  

이날 박 중수부장도 “개인적인 만남이었고 이 수석부장판사의 말을 불구속 기소 제안이나 요청

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  

그러나 양측 참석자의 면면이나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자리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

의 지적이다.  

법원이 최근 들어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

마당에 법원의 핵심 간부인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검찰 간부와의 만남을 제의한 것 자체부터 문제

가 있다는 것.  

더욱이 이 자리에 후배인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데리고 갔고 특정인의 영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

이후에 청구될 영장 심사에 영향력을 미칠 소지가 있다. 이 모임이 있은 며칠 뒤인 15일 대검 중

수부는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 영장 심사를 맡은 민 부장판사는 16일 새벽 

다시 영장을 기각했다.  

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“유 대표의 영장이 또 기각되자 검찰 쪽에서 회동 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”

는 반응도 나온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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